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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3대 주력산업 전망

요
 

약
 

2024년 13대 주력산업은 고금리-고물가 기조와 국내외 경제의 제한적 성장 속에서도 글로벌 IT 경기의 완만한 회복이 

국내 수출, 투자 및 생산 확대로 이어지며 대다수 산업에서 긍정적인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의 IT신산업군과 조선산업의 성장 호조가 예상되고 철강, 석유화학과 같

은 기초소재 산업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와 이차전지산업은 성장세가 둔화 또는 감소할 전망이다.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세계 경제의 제한적 성장 속에서도 2023년(전년비 -10.5%)보다 5.2%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글

로벌 ICT 수요 회복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IT신산업군이 반도체(15.9%), 정보통신기기(12.7%) 등의 주도로 전체 수출 확

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도 ICT 신제품 출시와 수출용 중간재 수요 증가 및 하반기 경제지표 개선으로 성장이 예

상되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 회복에 따라 IT신산업군 및 소재산업군 중심의 생산 확대가 예상된다. 내수와 수출 정체가 예상

되는 자동차(-2.3%)는 생산이 소폭 감소하고, 수출용 배터리 수요 정체로 이차전지(1.1%) 생산은 제한적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조선은 2021년 수주한 고선가 선박의 인도가 지속되며 2024년에도 수출과 생산의 높은 성장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산업 전망 기상도

수출 내수 생산 수입

기계산업군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소재산업군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IT·신산업군

정보통신기기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주: 1) �전망: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10% 이하,  -10~-5%,  -5~0%,  0~5%,  5~10%,  10% 이상.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

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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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대내외 주요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대외적 여건은 세계 IT 경기의 회복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거시적 불확실성으로 수요 회복의 정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의 글로벌 

ICT 수요 회복세가 2024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AI 서버 및 데이터센터 관

련 투자 확대와 더불어 주요 제품의 교체 수요 발생으로 IT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친환경화 추세에 따른 고기능 제품의 수요 확대와 관련 인프라 투

자도 양호한 흐름이 계속될 것이나 통화 긴축기조와 국제 정세 불확실성이 수요 회

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2024년 우리 13대 주력산업에 대한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의 수요는 인프라 

구축 및 공급망 내재화 영향으로 소폭 확대가 예상되나 중국의 경우 경기 둔화 가능

성이 높아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미국 시장에서는 인프라 구

축·공급망 내재화(기계), 대기 수요(자동차), 프리미엄 제품 수요(통신기기 및 가전), 

IRA 제도 시행(이차전지), 바이오시밀러 친화정책(바이오헬스)의 영향으로 관련 산

업의 수출 여건이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 시장에서는 정보통신기기 수출의 

확대와 기초의약품 관련 바이오헬스산업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전기차 침투율 증

가로 인한 보조금 축소 기조는 이차전지 수출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장

에서는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발(發) 경기 하방 압력으로 일반

기계, 석유화학, 섬유 등에서 수출이 감소할 수 있으나 반도체의 경우 ICT 제품의 생

산이 늘어나면서 중국 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은 산업별,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세계 수

요 대응과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자동차는 주요국에서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강화되고 전기차 전환이 진전되면서 미

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동유럽 및 중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해외 생산이 증가할 전

망이고, 조선은 국내 생산 능력 부족과 해외 인도 물량 증가로 중국 블록공장과 베트

남 조선소의 생산이 확대될 전망이다. 섬유산업은 탈중국 현상에 의한 반사이익 기

대와 가격경쟁력 제고 목적으로 아세안 지역의 해외 생산이 다소 증가할 전망이며, 

가전산업은 고유가에 따른 물류비용 부담 영향으로 미국, 베트남 등 국내 기업의 해

외공장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국내외 메모리반도체 생산 확대와 

시스템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미국에서의 파운드리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

나 중국 공장의 경우 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생산 확대는 제한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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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는 글로벌 TV 수요 회복 영향으로 중국 광저우 현지 생

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차전지도 미국과 유럽 생산 거점에 대한 신·증설 투

자 및 기존 해외 공장의 수율 개선으로 해외 생산의 확대가 예상된다. 바이오헬스의 

경우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또는 신규 생산공장을 설립하며 글

로벌 시장 내 입지를 확장함에 따라 대다수 국가에서 해외 생산이 증가할 전망이다.

대내적으로는 고금리 지속에 의한 가계부채 문제의 현실화, 자산 가치의 하락 등

의 불확실성 요인이 자동차, 정보통신기기, 가전, 섬유·의류 등 최종재 수요를 제약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ICT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통화 긴축의 완화 가능성 및 설비 

투자 확대 추세는 소재 및 IT 산업군 수요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내 기업

의 디지털 전환 수요(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증가, 친환경·고기능성 제품 선호의 

지속 역시 국내 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국내 공급 여건 및 투자 전망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는 

중견 완성차 업체들의 신규 모델 투입과 공급망 회복으로 국내 공급 능력이 개선되

고, 조선은 생산 증가 대응 설비투자 확대, 자동화 및 스마트 설비 확대와 더불어 제

약요인이었던 인력 부족도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철강은 저탄소 공정전환을 위한 전

기로 확대, 전기차용 무방향성 전기강판, 이차전지파우치용 도금강판 등 친환경 유

망제품의 생산 능력 확대를 목표로 주요 기업의 투자가 진행될 전망이며, 석유화학

은 국내 생산시설 신증설 완료로 공급 역량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섬유산업은 화

학섬유산업의 범용제품군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나 슈퍼섬유 관련 대규모 

설비 증설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기기 및 가전은 해외 생산 구조

로 국내 공급 능력의 변화는 낮은 편이나 국내 대표 생활가전 중견그룹의 부진이 국

내 공급 기반 확대에 부정적 요인이다. 반도체는 2024년 반도체 경기 회복세에 따

라 시장 점유율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메모리반도체

는 미세화와 적층화를 위한 신규 장비 도입뿐만 아니라 HBM 등 첨단제품 생산을 위

한 투자 확대가 예상되며 파운드리 분야 역시 미세공정 경쟁이 치열해지고 인텔(미), 

라피더스(일) 등 신규 시장 진입기업의 등장에 따라 연구개발과 생산 능력 확충을 위

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는 LCD 감산으로 인한 생산 규모 축

소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으며, 대형 OLED TV 생산 규모 확대에 따라 국내 공급 능

력의 지속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차전지는 2024년 하반기의 원통형 배터리 

공장의 가동 본격화 및 기존 생산라인 효율화·합리화 투자 확대 등으로 국내 공급 능

력이 전년 대비 개선될 전망이며, 바이오헬스산업도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조기업의 



2024년 13대 주력산업 전망

22  K I E T  산 업 경 제 

R&D 역량 개선,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수요 증가를 염두한 생산시설 확충으로 국내 

공급 능력의 확대가 예상된다.

2. 2024년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1) 수출

2024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세계 경제의 제한적 성장 속에서도 석유화학(-0.5%), 

이차전지(-2.6%)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의 수출이 확대되어 2023년(-10.5%)보다 

5.2% 증가한 5,04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산업군의 경우 자동차(2.0%) 및 일반 기계(1.0%)의 성장세가 둔화되겠지만 조

선(10.2%)산업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며 산업군 전체로는 전년 대비 2.7% 증가가 

예상된다. 자동차 수출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국 자동차 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

하고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 출시로 인한 수출단가 상승과 중견업체들의 해외 시장 공

략 강화와 같은 긍정적 요인 우세로 전년 대비 2.0% 증가할 전망이다. 단, 중국업체

들이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 전략을 강화 중인 것은 

위협 요인이다. 조선은 2021년 고선가에서 수주한 대량의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을 2024년에 인도하면서 수출이 전년 대비 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기

계 수출은 대중국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미국, 유럽 등)과 중동, 중남미 등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 사업 활성화에 따른 건설중장비, 산업기계 등 일반기계 완제

품과 부품류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1.0% 증가할 전망이다. 

소재산업군 수출은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수요 증가, 첨단소재 

수출 확대 및 기저효과로 철강(1.4%), 섬유(2.0%) 및 정유(1.0%)의 수출 증가가 예상

되나, 석유화학(-0.5%)의 경우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횡보세가 나타나 산업군 전체로

는 0.7% 증가할 전망이다. 철강 수출은 아세안 내 공급 능력 확대 및 중국의 내수 부

진 등의 부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도 등 신흥국 성장, 자동차용 판재류 수출 증가 

및 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가 예상된다. 정유 수출은 글로벌 경

쟁 심화에 의한 수출 단가 하락 속에서도 석유화학향(向) 글로벌 석유제품 수요 확대

와 비OECD 국가의 견고한 수요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 성장이 예상된다. 섬

유의 경우 의류 소비 지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첨단소재 수출 호조, 한류로 인한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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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전년 실적 부진의 기저효과에 따라 수출이 전년 대비 2.0%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석유화학 수출은 국내 공급 역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 대상국 내 수입 

수요 둔화와 수출단가 하락의 지속으로 전년에 비해 0.5% 감소가 예상된다.

2023년 수출이 큰 폭 감소할 것(-23.5%)으로 추정되는 IT신산업군 수출은 글로

벌 수요 회복 및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며 내년도 우리 경제의 수출 확

대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기기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나, SSD, 스마트폰 수요가 회복되고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전년 대비 

12.7%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챗GPT의 생성형 AI 수요 확산이 글로벌 기업들의 데

이터센터 및 서버 투자 회복에 영향을 미치면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이 22.5%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전 수출은 주요국 소비심리 회복과 신흥권의 

경제성장 호조, 친환경·고효율 제품 및 스마트홈 시장 확대에 따른 제품단가 상승으

로 전년 대비 2.3% 증가할 전망이며, 반도체 수출은 DDR5를 비롯하여 AI용 서버에 

채용되는 고부가가치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와 필수 수요제품에 대한 교체 수요 발

생 등의 긍정 요인으로 인해 지난해 부진(-25.6%)을 상당 부분(15.9%) 만회할 것으

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주요 수요기업의 태블릿 OLED 출시, 패널의 고부

가화로 인한 단가 상승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인해 전년 대비 2.2% 증가가 예상되나 

중국의 경쟁력이 지속 높아져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중국 OLED 패널이 채택될 가능

성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 수출에 큰 위협요인일 것이다.

이차전지 수출은 글로벌 OEM사의 전기차 생산 목표 하향 조정에 따른 수요 위축 

영향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미국 및 유럽에서 신·증설된 해외

주: 1) 달러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 부품 포함(MTI 741, 742).

<그림 1>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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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의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 물량 일부가 현지 생산 물량으

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 바이오헬스는 이연된 블록버스터급 바이오시밀러의 출시 

및 처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의 위탁생산 능력 증가와 해

외 영업망 구축 등의 긍정 요인이 수출 확대에 기여하며 전년 대비 4.6%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다만, 글로벌 대형제약사의 자체 생산 확대, 위탁생산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 심화 기조는 수출 확대를 제약할 전망이다.

(2) 내수 

2024년 13대 주력산업 내수는 ICT 신제품 출시, 수출 확대에 따른 중간재 수요 

증가 및 하반기 경제지표 개선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내수가 보다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업별로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섬유는 상

반기 감소에서 하반기 증가로 전환되고 IT 산업군은 하반기 내수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계산업군에서 자동차는 누적된 이연수요 실현, 차량 구매 여건 악화와 같은 부

정적 요인이 우세하여 국내 내수가 전년 대비 2.0% 감소한 168만 대 수준에 그칠 전

망이다. 전기차 등 기술 전환기에 일부 차량 교체가 필요한 보수적 성향의 소비자들

은 충전이나 안전 문제 등이 해소된 후로 차량 구매를 지연하는 경향이 있어 소비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 내수는 국내 해운사가 발주한 대량의 선박 인도

로 2년 연속 큰 폭으로(84.0%) 증가할 전망이며, 일반기계 내수는 3.4%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되나 하반기 수요산업 경기 회복 및 설비투자 확대로 전년(-12.1%) 대비  

감소세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재산업군은 하반기 전방산업의 회복으로 철강(0.6%), 정유(1.5%), 석유화학

(1%)에서 내수 성장이 예상되나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과 민간소비 위축세로 성장이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철강 내수는 하반기 설비투자의 소폭 회복과 조선용 수요의 

견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 둔화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으로 전년 

대비 0.6%의 제한적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 내수는 가정용 및 산업용 

석유제품 수요의 감소 추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화학 신증설 설비 운영 

및 기존 설비의 가동률 상향조정에 따른 나프타 및 LPG 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1.5% 

증가할 전망이다. 석유화학의 경우 민간소비 위축에도 불구, 반도체 등 주요 전방산

업의 경기가 소폭 개선되며 내수가 전년 대비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평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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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회복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산업 내수는 전년 상반기 높은 실적에 

따른 역기저효과와 구매력 감소에 따른 소비 부진이 내수 둔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전년 대비 0.7% 감소가 예상된다.

IT신산업군에서 반도체(9.4%), 정보통신기기(5.4%) 등 IT산업의 내수는 증가로 

전환되고 바이오헬스(10.7%)산업의 고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나 이차전지(3.3%)는 

전년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기기 내수는 경기 둔화의 영

향에도 불구하고 상하반기 출시 예정인 국산ㆍ외산 스마트폰 및 노트북 컴퓨터 신제

품 교체 수요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5.4% 증가할 전망이다. 가전 내수는 2022년 하

반기부터 지속된 내수 감소세 완화, 고효율 스마트 제품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0.9% 

증가할 전망이며 스마트홈 시장의 성장에 따른 관련 제품 수요 증가와 의류관리기, 

음식물처리기, 이동식 TV, 신발관리기 등 다양한 신가전 출시도 내수 회복에 긍정

적 요인이다. 반도체 내수는 주요 반도체 기업의 감산 효과에 따른 반도체 재고 안정

세와 최근 부진했던 주요 시장인 SSD 등 컴퓨터 부분품의 수요 증가 영향으로 전년

(-10.6%)의 감소세에서 증가(9.4%)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차전지 내수는 글로벌 전

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전년(68.8%)에 비해 소폭의 증가(3.3%)세가 나타날 것으

로 예상된다. 전기차 국비보조금 규모 축소는 국내 내수 확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나 2024년에도 수출용 국산 EV 생산이 증가세인 점은 이차전지 내수에 긍

정적 요인이다. 바이오헬스 내수는 항암 치료 관련 의약품·의료기기, 방역용품 수요 

증가에 따라 2023년 하반기에 이어 2024년에도 전년 대비 10% 내외의 증가세가 나

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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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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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

2024년에는 내수의 회복이 큰 IT신산업군 중심의 생산 확대와 경기 회복 영향을 

받는 소재산업군 생산의 소폭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조선을 제외한 기계

산업군에서는 생산의 소폭 감소가 예상된다. 기계산업군에서 자동차 생산은 중견업

체들의 가동률 향상에도 경기 둔화에 따른 차량 수요 감소, 전년 실적 호조에 따른 역

기저효과 및 해외생산 확대로 전년 대비 2.3% 감소한 403만 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조선은 2024년 인도 예정인 물량이 1,399만CGT(수주 잔량 기준)이나, 선표 조정·

인도 연기에 따라 생산이 전년 대비 7.9% 증가한 998만CGT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일반기계 생산은 수출이 완만한 증가세(1.0%)를 유지하고, 내수도 소폭 개선될 것으

로 예상되어 전년(-6.8%) 대비 감소 폭이 축소된 -1.1% 증가가 예상된다.

소재산업군에서는 수요 여건 개선과 가동률 정상화로 철강(0.9%), 정유(1.8%), 석

유화학(0.6%)에서 생산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섬유(-1.4%)는 생산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 생산은 2023년 일부 생산 회복이 더디게 나타났던 

아연도강판 및 STS열연 생산의 소폭 증가와 상반기 건설 수요 개선에 따른 봉형강류 

생산의 소폭 확대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7,072만 3,000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된다. 정유는 수출 및 내수 동반 증가와 글로벌 정제 마진의 높은 수준 지속에 따라 코

로나 이전 수준으로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전년 대비 생산이 1.8% 증가할 것으로 보

이며, 석유화학도 내수와 수출(물량) 증가에 따른 생산시설 가동률 상향 조정으로 생

산이 전년 대비 증가하나 재고 처리 문제 등으로 증가 폭은 0.6%로 제한될 전망이다. 

<그림 3>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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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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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생산은 첨단소재 생산 및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

요 부진 및 국내 생산 기반 약화로 1.4% 감소할 전망이다.

IT신산업군에서는 국내외 IT 수요 회복 영향으로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

이, 바이오헬스 업종에서 생산이 증가할 전망이나 해외 생산 확대로 가전의 생산은 

감소하고 이차전지는 수출용 배터리 생산 둔화의 영향으로 제한적 증가가 예상된다. 

정보통신기기의 생산은 수출과 내수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7.2% 증가로 전

망되나 국내업체들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등 주요 제품의 해외 생산 및 중국 위탁생

산 확대 추세는 국내 생산에 부정적 요인이다. 가전 생산은 수출 및 내수의 증가 전환

에도 불구하고 해외 생산 유인이 증가하고 국내 중견 그룹(대유위니아)의 생활가전 

계열사 부진에 따라 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생산은 글로벌 반도체 시

장 회복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HBM등 첨단제품 투자 확대에 따라 전년(-27.0%)

의 감소에서 큰 폭 증가(17.5%)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 생산은 LCD 감

산의 부정적 요인이 존재하나 대형 OLED 양산 확대 및 OLED 적용 제품 확대에 따

른 수출 증가로 3.6% 증가할 전망이다. 이차전지 생산은 원통형 배터리 공장의 신규 

가동으로 하반기에는 증가할 전망이나 상반기 수출 감소 영향으로 연간으로는 1.1% 

증가가 예상된다. 바이오헬스 생산은 부진했던 수출이 회복되고 내수 확대가 기대

됨에 따라 전년 대비 4.6% 증가 전망이나 국내 약가 조정 결과에 따른 생산 위축 가

능성도 존재한다. 제네릭 의약품을 중심으로 약가가 인하되는 개정안이 2024년 적

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제품단가 하락 기조가 강화되면 R&D 투자 및 생산 유인

이 감소할 것이다.

(4) 수입 

2024년 13대 주력산업 수입은 내수 회복이 예상되는 IT신산업군의 수입 확대 영

향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산업군의 경우 자동차 및 조선

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나 수입 규모가 큰 일반기계 수입의 감소 추세로 인해 기계산

업군 전체로는 1.3% 감소할 전망이다. 자동차 수입은 고급 수입차 수요 증가와 전년 

수입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1.1% 증가를 기록할 전망이며 이에 내수점유율

은 17.6%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조선 수입은 해외 건조 선박 인

수와 해외 기자재 탑재 비중이 높은 가스운반선 생산 증가, 해외로부터 선체·해양플

랜트 블록 등의 수입 확대로 4.5% 증가한 26억 달러 규모가 예상된다. 일반기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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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국내 내수 요인에 따라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제조업 경기 회

복의 영향으로 전년(-4.3%) 대비 감소세는 낮아질(-3.6%) 전망이다.

소재산업군 수입은 석유화학용 석유제품 수입과 중저가 의류 수입 확대로 정유와 

섬유산업에서 수입 증가가 전망되고, 석유화학과 철강은 2023년과 비슷할 전망이

다. 철강 수입 물량은 전년도 큰 폭의 증가에 따른 역기저 영향으로 0.4% 감소가 예

상되나 수입단가의 소폭 상승으로 수입액은 전년 대비 0.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다. 정유 수입은 석유화학용 나프타 및 LPG의 수입 확대와 전년 수입 감소의 기저효

과로 6.2% 증가가 예상되며, 석유화학 수입은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범용제품 수

입량 규모가 확대되며 전년 대비 0.7%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섬유 수입은 내수 경

기 부진으로 증가세는 둔화하나 불경기 대응 중저가 의류 및 섬유소재 수요 확대로 

2.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IT신산업군 수입은 국내 ICT 및 바이오헬스산업의 내수 확대, 해외 브랜드 수요 

증가 및 국내 수출용 중간재 수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0.4% 증가가 예상된다. 

정보통신기기 수입은 외산 신규 스마트폰 및 노트북 컴퓨터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고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2023년 대비 9.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전 수

입은 내수 회복과 고가의 해외 브랜드 수요 증가, 해외 생산 증가에 따른 역수입 확

대로 전년 대비 6.8%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 수입은 수출을 위한 웨이퍼 단계의 

수입과 AI용 반도체를 비롯한 고가의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 11.5%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며, 디스플레이 수입은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확대와 패널 단가 상승으

로 전년 대비 2.5% 증가할 전망이다. 이차전지 수입은 전기차 내수 판매 둔화에도  

<그림 4>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률 전망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정보통신
기기

가전 반도체 디스
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헬스

(%, 전년동기비)

주: 1) 달러화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 부품 포함(MTI 741,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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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생산은 증가 기조가 유지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입의 규모가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바이오헬스 수입은 세포·유전자치료제 처방이 확대되고,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첨단 정밀의료기기 설치 수요 증가에 따라 15.7% 큰 폭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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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소재·산업환경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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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 기반 산업경쟁력 진단시스템 구축 사업」(공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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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77,383 47,274 44,953 92,227 46,453 47,581 94,034

(11.8) (30.9) (9.0) (19.2) (-1.7) (5.8) (2.0)

조선
18,178 9,223 11,875 21,098 10,788 12,457 23,245

(-20.9) (11.9) (19.5) (16.1) (17.0) (4.9) (10.2)

일반기계
51,099 26,656 26,042 52,698 26,469 26,771 53,240

(2.0) (1.7) (4.6) (3.1) (-0.7) (2.8) (1.0)

철강
38,448 18,512 16,739 35,251 17,493 18,252 35,746

(5.7) (-10.8) (-5.4) (-8.3) (-5.5) (9.0) (1.4)

정유
62,873 24,577 28,144 52,721 26,477 26,756 53,233

(64.9) (-19.8) (-12.7) (-16.1) (7.7) (-4.9) (1.0)

석유화학
54,316 23,222 22,055 45,277 23,055 22,002 45,057

(-1.4) (-23.3) (-8.3) (-16.6) (-0.7) (-0.2) (-0.5)

섬유
12,301 5,616 5,270 10,886 5,750 5,350 11,100

(-4.0) (-13.2) (-9.6) (-11.5) (2.4) (1.5) (2.0)

정보통신기기
34,866 11,389 12,791 24,180 12,556 14,692 27,248

(3.9) (-39.5) (-20.3) (-30.6) (10.2) (14.9) (12.7)

가전
8,028 4,003 3,928 7,931 4,110 4,004 8,114

(-7.4) (-8.0) (6.9) (-1.2) (2.7) (1.9) (2.3)

반도체
129,220 43,205 52,938 96,143 52,202 59,180 111,382

(1.0) (-37.4) (-12.1) (-25.6) (20.8) (11.8) (15.9)

디스플레이
21,149 7,654 10,887 18,541 7,692 11,257 18,949

(-1.1) (-29.2) (5.4) (-12.3) (0.5) (3.4) (2.2)

이차전지
9,981 5,033 4,454 9,487 4,419 4,823 9,242

(15.1) (6.4) (-15.2) (-4.9) (-12.2) (8.3) (-2.6)

바이오헬스
18,610 6,948 6,518 13,466 6,834 7,248 14,082

(-1.9) (-37.3) (-13.4) (-27.6) (-1.6) (11.2) (4.6)

13대 합계

536,452 233,312 246,594 479,906 244,298 260,373 504,672

(7.0) (-15.9) (-4.8) (-10.5) (4.7) (5.6) (5.2)

<78.5> <76.0> <75.9> <76.0> <75.2> <76.1> <75.7>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 안은 전체 수출에서 13대 주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 부품 포함(MTI 741,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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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 대)

1,686 894 820 1,714 830 850 1,680

(-2.3) (10.7) (-6.7) (1.6) (-7.1) (3.6) (-2.0)

조선
(만CGT)

139 74 95 169 164 147 311

(-35.6) (-3.9) (53.2) (21.6) (121.6) (54.7) (84.0)

일반기계
(십억 원)

112,067 50,136 48,426 98,561 47,018 48,236 95,254

(-2.1) (-6.0) (-17.5) (-12.1) (-6.2) (-0.4) (-3.4)

철강
(천 톤)

51,297 28,262 24,779 53,041 28,092 25,267 53,360

(-8.5) (1.9) (5.2) (3.4) (-0.6) (2.0) (0.6)

정유
(십만 배럴)

11,140 5,470 5,648 11,118 5,667 5,617 11,284

(0.4) (-2.2) (1.8) (-0.2) (3.6) (-0.5) (1.5)

석유화학
(천 톤)

10,955 5,235 5,228 10,463 5,287 5,283 10,570

(-3.5) (-10.1) (1.9) (-4.5) (1.0) (1.1) (1.0)

섬유
(십억 원)

64,020 34,410 30,934 65,344 33,457 31,403 64,859

(2.5) (15.3) (-9.5) (2.1) (-2.8) (1.5) (-0.7)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47,284 27,266 24,292 51,558 28,142 26,194 54,336

(-6.3) (11.6) (6.3) (9.0) (3.2) (7.8) (5.4)

가전
(십억 원)

30,584 14,670 14,609 29,279 14,778 14,762 29,540

(-3.1) (-7.9) (-0.3) (-4.3) (0.7) (1.1) (0.9)

반도체
(십억 원)

69,568 31,791 30,379 62,170 32,672 35,316 67,989

(10.0) (-3.2) (-17.3) (-10.6) (2.8) (16.3) (9.4)

디스플레이
(십억 원)

30,449 12,734 11,893 24,627 13,127 12,881 26,007

(-16.2) (-18.7) (-19.5) (-19.1) (3.1) (8.3) (5.6)

이차전지
(십억 원)

6,700 5,855 5,453 11,308 6,099 5,584 11,683

(34.4) (95.1) (47.4) (68.8) (4.2) (2.4) (3.3)

바이오헬스
(십억 원)

45,484 24,091 27,151 51,242 28,043 28,701 56,744

(41.1) (24.0) (4.2) (12.7) (16.4) (5.7) (10.7)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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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 대)

3,757 2,198 1,931 4,129 1,982 2,050 4,032

(8.5) (23.5) (-2.4) (9.9) (-9.8) (6.1) (-2.3)

조선
(만CGT)

782 461 464 925 516 482 998

(-25.7) (7.2) (31.8) (18.3) (11.9) (3.9) (7.9)

일반기계
(십억 원)

137,253 64,197 63,780 127,977 62,913 63,717 126,629

(1.1) (-3.1) (-10.2) (-6.8) (-2.0) (-0.1) (-1.1)

철강
(천 톤)

67,918 36,511 33,581 70,092 36,550 34,173 70,723

(-7.8) (0.9) (5.8) (3.2) (0.1) (1.8) (0.9)

정유
(십만 배럴)

12,440 6,111 6,149 12,260 6,168 6,317 12,485

(6.9) (0.4) (-3.2) (-1.4) (0.9) (2.7) (1.8)

석유화학
(천 톤)

22,115 10,654 10,871 21,525 10,765 10,892 21,657

(-1.8) (-10.1) (5.9) (-2.7) (1.0) (0.2) (0.6)

섬유
(십억 원)

53,641 30,084 24,810 54,894 29,050 25,090 54,140

(-4.5) (14.1) (-9.0) (2.3) (-3.4) (1.1) (-1.4)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50,626 23,696 23,083 46,779 24,766 25,394 50,160

(-1.9) (-13.5) (-0.6) (-7.6) (4.5) (10.0) (7.2)

가전
(십억 원)

29,862 14,507 14,668 29,175 14,609 14,362 28,971

(-4.3) (-8.0) (4.1) (-2.3) (0.7) (-2.1) (-0.7)

반도체
(십억 원)

141,256 47,841 55,231 103,072 56,897 64,251 121,148

(1.2) (-35.5) (-17.7) (-27.0) (18.9) (16.3) (17.5)

디스플레이
(십억 원)

52,890 20,507 23,854 44,361 21,081 24,856 45,937

(-8.1) (-22.4) (-9.8) (-16.1) (2.8) (4.2) (3.6)

이차전지
(십억 원)

11,872 6,132 5,781 11,913 5,844 6,203 12,047

(10.9) (6.2) (-5.2) (0.3) (-4.7) (7.3) (1.1)

바이오헬스
(십억 원)

39,031 19,149 20,735 39,884 20,559 21,179 41,738

(14.4) (5.7) (-0.9) (2.2) (7.4) (2.1) (4.6)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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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22,133 12,651 10,386 23,037 11,483 11,804 23,286

(8.0) (21.2) (-11.2) (4.1) (-9.2) (13.7) (1.1)

조선
3,165 1,195 1,319 2,514 1,262 1,364 2,626

(-13.2) (-26.9) (-13.8) (-20.6) (5.6) (3.4) (4.5)

일반기계
31,662 15,798 14,505 30,303 14,455 14,752 29,207

(0.7) (0.3) (-8.8) (-4.3) (-8.5) (1.7) (-3.6)

철강
24,947 12,261 10,152 22,413 11,763 10,766 22,529

(2.0) (-11.2) (-8.8) (-10.2) (-4.1) (6.0) (0.5)

정유
26,709 11,140 13,103 24,243 13,384 12,361 25,744

(10.9) (-21.4) (4.6) (-9.2) (20.1) (-5.7) (6.2)

석유화학
14,317 6,416 6,068 12,484 6,392 6,176 12,568

(-2.3) (-18.7) (-5.6) (-12.8) (-0.4) (1.8) (0.7)

섬유
19,901 8,956 9,870 18,826 9,080 10,250 19,330

(8.8) (-3.6) (-7.0) (-5.4) (1.4) (3.9) (2.7)

정보통신기기
32,464 14,146 13,673 27,819 15,107 15,339 30,446

(-0.3) (-13.8) (-14.8) (-14.3) (6.8) (12.2) (9.4)

가전
8,547 4,129 3,883 8,012 4,240 4,317 8,557

(-5.1) (-7.8) (-4.5) (-6.3) (2.7) (11.2) (6.8)

반도체
74,763 30,768 32,539 63,307 33,896 36,720 70,616

(21.8) (-13.7) (-16.8) (-15.3) (10.2) (12.9) (11.5)

디스플레이
3,767 1,653 1,901 3,554 1,681 1,962 3,643

(30.7) (-20.8) (13.2) (-5.7) (1.7) (3.2) (2.5)

이차전지
6,089 4,819 4,208 9,027 4,612 4,343 8,955

(66.1) (93.5) (17.0) (48.3) (-4.3) (3.2) (-0.8)

바이오헬스
23,237 10,763 11,339 22,102 12,489 13,086 25,575

(33.7) (-11.4) (2.2) (-4.9) (16.0) (15.4) (15.7)

13대 합계

291,701 134,695 132,946 267,641 139,844 143,240 283,081

(9.5) (-7.9) (-8.6) (-8.2) (3.8) (7.7) (5.8)

<39.9> <40.4> <42.6> <41.5> <44.2> <44.2> <44.2>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 안은 전체 수입에서 13대 주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 부품 포함(MTI 741, 742).


